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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월 11일은 지체장애인의 날 
경기도 시흥시 매화로 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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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통 막대과자를 주고받는 날로 많이 알려져 있는 11월 11일은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인 

동시에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2001년부터 지정한 지체장애인의 날이기도 합니다. 

11월 11일은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의미하는 숫자 1로 구성되어 지체장애인들이 신체적 장

애를 이겨내고 직립하는 모양을 형상화한 것과 더불어 스스로를 첫 번째로 소중히 여겨야 

한다는 의미를 담아 지체장애인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. ‘지체장애인의날’을 맞아 지체장

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지체장애인을 대하는 올바른 에티켓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▶ 지체장애란 무엇일까요?

  지체장애란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해 일상생활 활동의 제약을 초래하는 신체적 기능의 손

상을 입은 장애를 말합니다. 

▶ 지체장애에 대한 편견

 *지체장애인은 대부분 선천적으로 발생한다.

 -지체장애인의 90%가 사고나 병에 의해 생기는 후천적 장애입니다.

 *지체장애인은 체육활동을 하지 못한다.

 -장애의 특성에 따라 할 수 있는 체육활동이 많이 있습니다. 휠체어 댄스, 농구, 배구, 배

드민턴 등 기구의 변형이나 방법의 변형 혹은 조금 다른 규칙 등을 적용하여 다양한 체육

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. 

 *지체장애인은 학습능력에 제한이 있다.

 -신체적 능력의 결함만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인지능력과 학업성취능력은 일반화할 수 없이 

다양하게 나타납니다.

▶ 지체장애인에 대한 에티켓

 * 대화를 할 때에는 눈높이를 맞춰주세요.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 대화할 때 눈높이를 맞

춰 이야기해주세요.

 * 보장구를 함부로 만지지 말아주세요. 휠체어, 클러치(목발) 워커 등 사용자의 허락 없이 

만지거나 옮기지 않도록 해주세요.

 * 도움이 필요해 보일 땐 먼저 물어봐주세요. 도움을 주기 전에 먼저 “제가 도와드릴까

요? 도움이 필요하신가요?”라고 물어봐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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